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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비즈니스·에너지·산업전략부(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and Industrial

Strategy, BEIS)는 영국 기업들의 혁신활동 수준을 조사·분석한 ‘UK Innovation Survey(UKIS)

2019’ 보고서를 최근(2020.3.26.)에 발표하였다. BEIS는 3년 주기로 영국 기업의 혁신활동과 수준을

조사·분석하고 있으며, 그 결과를 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·개선 및 연구 주체들의

혁신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. 이번에 발표된 UKIS 2019 보고서는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

30,492개 영국기업을 대상으로, 각 기업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개년 간 진행한 혁신활동에

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 이번에는 헤드라인(Headline) 수준의 주요결과가

공개되었으며, 상세분석이 담긴 최종 보고서는 올해 여름에 책자형식으로 발간될 예정이다.

< UKIS 2019 헤드라인 보고서 > < 영국기업 혁신활동 조사 설문양식 >

UKIS 2019 보고서는 OECD(Organisation for Economic Co-operation and Development)

국제기구가 정한 기업의 혁신활동 정의(아래 표)를 바탕으로, 영국 기업들의 혁신활동 설문조사

결과를 분석하여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있다.

< 기업의 혁신활동 정의 >

(1) 새롭거나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제품, 서비스, 공정 등의 도입

(2) 혁신을 위한 R&D 프로젝트 착수 (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포함)

(3) 새롭거나 크게 진보한 형태의 조직, 사업구조, 마케팅 전략의 마련

(4) 자체 연구개발, 교육훈련, 혁신관련 외부 지식/설비/장비의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

☞ 1∼3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‘혁신활동(Innovative active)’으로, 1∼4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

영위한 기업을 ‘광의의 혁신기업(Broader innovator)’으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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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조사에 응답한 영국 기업의 38%가 혁신활동(Innovative active)을 추진(정의 1~3 기준에

해당하는 혁신활동)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광의의 혁신기업(Broader innovator)에 해당하는 기업은

40%에 이르는 것(정의 1~4 기준에 해당하는 혁신활동을 영위한 기업)으로 조사되었다. 특히, 새로운

개발·생산 공정을 도입한 프로세스 혁신기업(Process innovator)은 13%에 불과하였으나, 새로운

제품 개발에 필요한 혁신활동을 추진한 기업(Product innovator)은 18%로 더욱 높았다. 기업의

규모별로 살펴보면, 종업원수 250인 이상인 대기업군(Large Businesses)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·

중견기업군(종업원 10∼249인)에 속한 기업보다 혁신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대기업

군에 속한 기업의 49%가 혁신활동에 참여한 반면, 중소·중견기업군에 속한 기업 중 혁신활동에

참여한 기업은 38%에 그쳤다. 추가로, 혁신활동을 추진한 기업은 종업원의 15%가 과학기술

및 공학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,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과학기술 및 공학 전공자는 5%에

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혁신활동을 추진한 영국기업의 비율 추이 >

산업군별로 혁신수준을 살펴보면, ‘생산 및 건설(Production and Construction)’ 산업군에 속한

기업들의 혁신활동이 ‘유통 및 서비스(Distribution and Services)’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보다

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, 직전 조사결과(2014∼2016년 대상)와 비교하여 양 산업군 모두

에서 혁신기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혁신활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

조사되었다. 특히, ‘건설업(Construction) 및 숙박·요식업(Accomodation·Food Service)’ 산업부문의

혁신활동 감소폭은 14%p로 조사대상 산업부문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보다 세부적으로

살펴보면, 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산업부문은 ‘전기 및 광학장비 제조업(Manufacture of

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)’이며 이 부문에 속한 기업 중 63%가 혁신활동을 추진하였다고

응답하였다. 그리고 ‘운송장비 제조업(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)’이 59%로 그 뒤를

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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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산업군별/산업부문별 혁신활동을 추진한 영국기업의 비율 >

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혁신활동 중에서, 자체 연구개발(Internal R&D) 투자를 통해

혁신을 모색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16%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자체 연구개발에

이어, ‘컴퓨터 소프트웨어 ☞ 혁신을 위한 교육훈련 ☞ 디자인 개선 ☞ 고급 장비·설비 ☞ 컴퓨터

하드웨어 ☞ 외부 R&D 참여 ☞ 외부 지식의 획득’ 순으로 혁신을 위해 투자하였다는 기업이

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, ‘정부의

연구개발 세금공제 및 정부 보조금’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.

2018년 혁신활동에 소요된 지출액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, 총 지출액의 50%를 자체 연구

개발 항목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혁신을 위한 각 활동에 투자한 영국기업의 비율 >

혁신활동을 추진한 기업의 50%는 다른 기업,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을

맺었으며, 혁신촉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이들 기업 중 74%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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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장비, 재료,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’와 협력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많은

기업들이 정부 및 공공영역 보다는 ‘민간영역의 파트너’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.

이 외에, 공공연구기관과 협력약정을 맺은 기업은 21%,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과 협력약정을

맺은 기업은 27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영국 기업들이 혁신활동 추진에 가장 큰 동력원이 되었다고 꼽은 것은 ‘상품 및 서비스의

품질개선 요구(43%)’이며, 이 외에 ‘구식 상품과 오래된 프로세스의 대체 요구(36%)’ ☞ ‘규제

요건 충족 요구(32%)’ 및 ‘부가가치 증대 요구(32%)’ ☞ ‘시장점유율 확대 요구(29%)’ 등의 항목이

혁신의 동력원이었다고 응답하였다.

< 혁신활동을 추진하는데 동력원으로 작용한 항목들 >

반면, 혁신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항목은 ‘재정여건(19%) 및 혁신에 소요되는

높은 지출비용(19%) ☞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(15%) ☞ 영국 정부의 규제(12%)’ 등인 것으로

나타났다. 이 외에도 ‘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, 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’이 혁신을

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 혁신활동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항목들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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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는 그레이트 브리튼(Great Britain)을 구성하는 4개 지역의 혁신활동 수준도 비교분석

하였는데, 각 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 혁신활동에 참여한 기업의 비중은 ‘잉글랜드(England) ☞ 웨일즈

(Wales) ☞ 노던 아일랜드(Northern Ireland) ☞ 스코틀랜드(Scotland)’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스코틀랜드는 직전 조사에서 혁신기업 비중이 45%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2%p 하락한 33%로

나타나 혁신활동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 Great Britain 각 지역의 혁신활동 수준 비교 >

이번 UKIS 2019 혁신활동 조사는 11번째 ’유럽 공동체의 혁신수준 조사(Europe-wide Community

Innovation Survey, CIS)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각 국가들은 유사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

혁신수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 따라서 UKIS 2019 데이터를 유럽 내 타국의 데이터와 직접

비교하여, 영국기업의 혁신촉진을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

기대하고 있다.

<출 처>

-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uk-innovation-survey-2019-headline-findings

- https://assets.publishing.service.gov.uk/government/uploads/system/uploads/attachment_data/file/873740/UKIS_2019_

Headlines_Findings.pdf

- https://assets.publishing.service.gov.uk/government/uploads/system/uploads/attachment_data/file/870611/UK_innovation_

survey_2019_questionnaire.pdf

- https://data.gov.uk/dataset/29e719be-534d-4a83-8919-1014b26e89f9/uk-innovation-survey

★ 관련문의처: 독일 베를린 거점 전준표 소장(T: +49-30-8891-7390, E: augtto@keit.re.kr)


